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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

현수진1, 전상은21)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로, D시 소재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530명을 편의표집하여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

과 대상자들의 유전지식의 평균점수는 15.95±1.51이었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평균

26.19±3.42점이었으며, 부정적 태도는 평균 21.26±4.88이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가 있는 학

생은 332명(64.6%)이었으며,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가 있는 학생들은 의도가 없는 학생들에 비

해 유전지식의 평균이 16.11±1.40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F=12.90, p<0.001), 유전자검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F=0.91, p=0.006). 따라서 유전자검사의 적용에 있어서

개개인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특성

과 태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용어 : 간호대학생, 유전지식, 유전자검사, 태도, 의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유전체연구의 성과에 따라 2002년 인간의 유전자가 해독되었고(Consortium, 2004), 앞으로 인

간의 유전적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전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환

자의 생존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Choi, 2009) 등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성 질환의

좁은 의미는 100%에 가까운 유전적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환경과 유전

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의 위험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Lee et al., 2006), 모든 질병이 유전적 원

인에 있다고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유전성 질환으로서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Jimenez-Sanchez et al., 2001). 따라서 당뇨나 치매, 암과 같은 흔한 만성 질환에서도 유전적인 원인

을 찾는 것이 현대 의학의 중요한 흐름이다(Lindpaintner, 2003).

이러한 유전관련 학문의 발달과 함께 유전성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의 위험성을 가진 개인에게

는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에 대해 이해시키고 유전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행

위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강상태가 좋으므로(Seo, Choi, 2017),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건의료계

에서는 암유전학, 유전약리학 및 유전상담 등을 통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활

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Haga et al., 2014; Mills, Haga, 2013; Morr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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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Shen, 2016).

경제성장과 함께 대중의 건강과 관련된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Kim, Kim, 2016), 유전자검사에 대

한 접근성이 증가되면서 유전학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Hwang,

2016).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들은 유전자검사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특히

질병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로서 미래의 개인 및 가족건강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보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Mills et al., 2015). 실제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유전에 대

한 개인적인 견해나 지식은 개인이 유전자검사를 결정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en,

2016). 따라서 과학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개인의 유전적 위험요인을 파

악하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국외에서는 유전지식의 정도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정

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일반 대중들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를 파악

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Fitzgerald-Butt et al., 2014; Haga et al., 2013; Henneman et

al., 2004; Morren et al., 2007).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전지식이 높은 환자는 유전

자검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rren et al., 2007).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특성이나 유전지식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Fitzgerald-Butt et al., 2014; Haga et al., 2013; Henneman et al., 2004), 국외에서

는 대중을 위한 적절한 유전지식의 제공과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반해 국내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지식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전지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 환자나 유전성 대장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

호사들의 유전성 질환에 관련된 유전지식을 확인하여 종양간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Choi et al., 2006, Choi et al., 2011). 유전지식과 태도를 측정한 연

구로는 Choi(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문으로서 유전학에 대한 지식과 유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전지식이 낮은 경우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유전자검사에 대한 개인적

인 태도를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Jallinoja, Aro, 1999).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전공교과

목에서 유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어(Kim, Han, 2010), 교육과정을 통해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소비자가 될 대중으로서 유전자검사

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의도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유전간호의 제공자가 될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확인해봄으로써 유전간호에 대한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조사하고, 확인

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소비자들의 유전자검사의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에 따른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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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하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에 따른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D대학교, K대학교, Y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53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effect size

는 .2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수 506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530명을 대상자

로 모집하였다.

2.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 가족 중 유전질환을 가진 구성원의 유무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유전지식

유전검사에 대한 지식은 Fitzgerald-Butt et al.(2014)이 일반인의 유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영문으로 된 도구를 연구자가 일차 번역하고, 국어학과 교

수가 문맥의 흐름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문학 전공

자가 영어로 역번역 하였으며, 원 도구와 번역한 도구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였다.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를 유전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2인이 내용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모

두 내용타당도 지수가 .8 이상으로 나왔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고,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점은 18점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21로 나타났다

(Table 1).

3)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는 Morren et al.(2007)이 개발한 도구를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

다. 영문으로 된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국어학과 교수가 문맥의 흐름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수정하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문학 전공자가 번역된 도구를 영어로 역번역 하였으며,

원 도구와 번역한 도구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였다.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를 유전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2인이 내용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내용타당도 지수가 .8 이상

으로 나왔다. 긍정적인 태도는 1-6번 문항이며, 부정적 태도는 7-13번 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5점 척도로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모르겠다’(3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한다. 1-6번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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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 의미하며, 7-13번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4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Cronbach’s alpha values for genetic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genetic testing

Scale/subscale Cronbach’s alpha

Genetic knowledge 0.721

Attitudes towards genetics 0.754

Positive 0.758

Negative 0.736

4)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는 ‘당신은 유전자검사를 해볼 생각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게 하고, 각각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객관식

으로 주어진 4개의 항목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전자검사를 하고 싶은 이유와 하

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최종 항목은 문헌고찰 및 간호학과 학생 5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

였고, 이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도구는 유전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응답 항목의 수준과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40525-201610-HR-107-01)을 받은 후 진

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은 일반적인

특성, 유전지식,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를 조사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

구자는 해당기관의 간호학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과

응답 도중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

의서를 받았다. 총 5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24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5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연

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전지식, 유전검사에 대한 태도 및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ANOVA로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에 따른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80세 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469명(91.2%), 남학생인 45명(8.8%),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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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학년이 427명(83.1%), 3학년이 87명(16.9%)이었다. 가족 중 유전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5명(6.8%)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유전지식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able 2, Table 3), 유전자검사의 의도는 유전질환을 가진 가족 구

성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tic knowledge and intension towards genetic test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14)

Variables Categories n(%)

Genetic knowledge Intension towards genetic testing

Mean (SD) t or F p
Yes No

p
n(%)

Age (years)

19-20 300(58.4) 15.97 1.52

0.220 0.802

195(65.0) 105(35.0)

0.95621-25 201(39.1) 15.93 1.53 129(64.2) 72(35.8)

26-30 13(2.5) 15.69 1.18 8(61.5) 5(38.5)

Gender
Male 45(8.8) 15.91 1.717

-0.159 0.873
33(73.3) 12(26.7)

0.199
Female 469(91.2) 15.95 1.496 299(63.8) 170(36.2)

Grade
Sophomore 427(83.1) 15.91 1.56

-1.145 0.253
278(65.1) 149(34.9)

0.589
Junior 87(16.9) 16.11 1.23 54(62.1) 33(37.9)

Genetic disease
in family

Yes 35(6.8) 15.86 1.57
-0.357 0.721

16(45.7) 19(54.3)
0.016

No 479(93.2) 15.95 1.51 316(66.0) 163(34.0)

Table 3. Attitudes towards genetic test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14)

Variables Categories n(%)
Positive attitudes Negative attitudes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Age (years)

19-20 300(58.4) 26.16 3.33

0.040 0.961

21.42 4.63

2.335 0.09821-25 201(39.1) 26.24 3.44 20.87 5.27

26-30 13(2.5) 26.15 4.90 23.62 3.62

Gender
Male 45(8.8) 26.93 3.506

1.529 0.127
21.36 5.29

0.134 0.894
Female 469(91.2) 26.12 3.402 21.25 4.84

Grade
Sophomore 427(83.1) 26.13 3.51

-0.910 0.363
21.60 4.94

3.531 0.062
Junior 87(16.9) 26.49 2.92 19.60 4.20

Genetic disease
in family

Yes 35(6.8) 26.29 3.81
0.170 0.865

21.63 5.00
0.459 0.646

No 479(93.2) 26.18 3.39 21.24 4.87

3.2. 대상자의 유전지식

대상자의 유전지식의 평균점수는 총점 18점 중 15.95±1.51이었다.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어떤 질병들은 유전, 환경 및 생활방식에 의해 발생된다(참)’로 정답률은 99.2%(510명)이었고, 오답

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부모의 각 염색체는 복제되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거짓)’로 정답

률은 44.7%(230명)로 나타났다(Table 4).

3.3. 대상자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평균은 총점 30점 중 26.19±3.42점이며, 부정적 태도의 평균은

총점 35점 중 21.26±4.88이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속하는 6개의 문항에서 모든 항

목이 평균 4점 이상(4점-약간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나는 유전자 연구의

발전이 질병 치료에 희망적이라 생각한다’의 문항의 평균이 4.6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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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문항은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

다.’이며, 평균 4.26±.94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Genetic knowledge of the participants (N=514)

Items Correct answer n(%)

Some diseases are caused by genes, environment, and lifestyle. 510(99.2)

Genes determine traits such as height, eye color, and facial appearance. 508(98.8)

A genetic test can tell you if you have a higher chance to develop a specific disease. 505(98.2)

Altered (mutated) genes can cause disease. 504(98.1)

All serious diseases are inherited. 495(96.3)

You can see a gene with the naked eye. 494(96.1)

Humans have 20 pairs of chromosomes. 490(95.3)

Healthy parents can have a child with an inherited disease. 489(95.1)

A chromosome contains many genes. 482(93.8)

A person has thousands of genes. 477(92.8)

Genes are inside of cells. 470(91.4)

A gene is a piece of DNA. 467(90.9)

The child of a person with an inherited disease will always have the same disease. 457(88.9)

Genes ar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ich help the body grow and work properly. 433(84.2)

A person with an altered (mutated) gene may be completely healthy. 427(83.1)

A gene is a disease. 414(80.5)

Identical twins have different sets of genes. 349(67.9)

Parents pass both copies of each chromosome to their child. 230(44.70)

Table 5. Attitudes towards genetic testing of the participants (n=514)

Score
Agree and slightly
agree among the

answers

Mean ±SD n(%)

Positive attitudes 26.19±3.42

1. I think the development of DNA research is hopeful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4.66±.57 490(95.3)

2. I think that the development of DNA research is a positive medical progress 4.61±.46 488(94.9)

3. I approve of using DNA-testing for early detection of diseases 4.48±.71 465(90.5)

4. I would inform my children about the results of a DNA-test for a specific
disease

4.11±1.02 366(71.2)

5. I want to know whether my disease is hereditary 4.08±1.07 395(76.8)

6. I would inform my siblings about the results of a DNA-test for a specific
disease

4.25±.96 406(79.0)

Negative attitudes 21.26±4.88

7. I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of DNA-testing for being able to take out
insurance

3.51±1.16 255(49.6)

8. The possibility of a DNA-test will change one’s future 4.26±.94 420(81.7)

9. As long as a disease cannot be treated, I don’t want a DNA-test 3.10±1.43 233(45.3)

10. If I had a DNA-test done, my family need not know about the result 2.48±1.33 130(25.3)

11. I don’t want a DNA-test to tell me that I am at risk for a certain disease 2.20±1.24 94(18.3)

12. I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of DNA-testing for the chances of finding
a job

3.38±1.28 289(56.2)

13. The idea of a DNA-test frightens me 2.34±1.27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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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

‘유전자검사를 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32명(64.6%)이었으며, 그 이유로 ‘내가 어

떤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282명(84.94%)로 가장 많았

다. ‘유전자검사를 해 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2명(35.4%)으로 ‘굳이 나의 유전정보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118명(64.84%)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Table 6).

Table 6. Intension towards genetic testing of the participants (N=514)

Do you have intentions for genetic testing? n(%)

Yes, I do. 332(64.6)

I want to know if there is a risk of any genetic disease.* 282(84.94)

Just curious.* 140(42.17)

I can pass my genes on to my children.* 117(35.24)

I want to know if my health problems are genetic.* 61(18.37)

I wonder if I have a specific disease gene.* 3(0.60)

To know and manage disease in advance.* 2(0.60)

No, I don’t. 182(35.4)

I do not want to know my genetic information.* 118(64.84)

Because of the cost burden.* 71(39.01)

I am afraid that I will find that there is a risk of genetic disease.* 33(18.13)

I am afraid that my genetic information will be exposed.* 7(3.85)

I seem to have no genetic problems.* 3(1.65)

* multiple responses

3.5.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에 따른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유전자검사의 의도의 유무에 따른 유전지식(p<0.001)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p=0.006, p=0.001)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가 있는 대상자들은 의도가 없는 대상자에 비

해 유전지식의 평균이 16.11±1.40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t=3.452, p<0.001), 유전자검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6.596, p=0.006).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가 없는 대상자들

은 유전자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t=-2.743, p=0.001) 나타났다(Table 7).

Table 7. Genetic knowledge and genetic attitude according to intension towards genetic testing (N=514)

Variables

Intension towards genetic testing

t pYes(n=332) No(n=182)

Mean±SD Mean±SD

Genetic Knowledge 16.11±1.40 15.64±1.67 3.452 <0.001

Attitude towards genetic testing

Positive 26.90±2.96 24.90±3.80 6.596 0.006

Negative 20.83±4.79 22.05±4.95 -2.743 0.001

4. 논의

최근 유전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유전자검사의 활

용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의료소비자로서 간호학

과 학생들의 유전지식 수준과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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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총 18문항 중 평균 16문항을 정답으로 응답하여 모든 문항에 대한 정

답률은 88.6%로 나타났다. 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정답률은 73.8%로 나타난 국외의 연구(Fitzgerald-Butt et al., 2014)와 비교해 볼 때 간

호학과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

로서 간호학과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과목 안에서 유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상태이므로 일반 대

중에 비해 유전지식 점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부모의 각 염색체는 복제되

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거짓)’의 문항에서 대상자의 정답률은 44.7%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

대중이 응답한 결과도 정답률이 36.5%로 나타나(Fitzgerald-Butt et al., 2014) 다른 문항에 비해 오답

률이 높았다. 또한 ‘일란성 쌍둥이들은 다른 유전자를 가진다(거짓)’라는 질문에서도 67.9%의 비교

적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Choi(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70%이상이 기본적

인 유전용어와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Choi, 2014), 일반 대중이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나 모두 감수분열을 통한 유전자의 전달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정도가

낮으므로, 추후 유전자검사을 위한 대상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에서 4점(‘그렇다’) 이상으

로 나타나 유전자검사와 유전자 연구의 기여하는 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유전자검사가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

다’의 문항에서 81.7%의 대상자가 ‘그렇다’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유전자검사의 발전이 긍

정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유전자검사가 구직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약 56% 이상의 대상자들이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 유전자검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Haga et al., 2013; Morren et

al., 2007)의 결과에서 유전자검사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전자검사가 한 사람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곧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20대 연령층에 속하므로 문항에 따른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앞둔 대학

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높으며(Lee, Jo, 2011; Lee, 2011), 특히 간호대학생은 2, 3학년에서 취업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나(Lee, Kim, 2012), 본 연구 대상자들이 2, 3학년 인 것을 고려할 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질병, 문

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Shen, 2016) 추후 유전자검사와 함께 유전

교육 및 상담에서 대상자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유전자검사의 의도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유전자검사에 검사를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유전지식이 높고 태도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전지

식이 높을수록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태도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나(Aro et al., 1997),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태도의 방향은 양방향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Etchegary et al., 2010). 그러나 유전자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

어지는 것이 아니며(Shen,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태도가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해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들이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고, 부정적인 태도는 낮게 나타나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가 유전자검

사를 실제로 하겠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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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므로 간호대학생 및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한 유전지식을 바탕으

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전자검사를 해볼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64.6%가 ‘네’라고 응답하여 유전자검사에 대한 관심과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

내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의학의 발전과 대중에 대한 홍보로 인해 미래의 의료소비자가 될 대상

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내

가 어떤 유전적인 질병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4.9%로 가장 높

았으며, 단순히 ‘궁금해서’해보고 싶다는 대상자도 42.2%로 나타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자들은 20대의 연령층에 속하여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의 위험이 낮지만 미래의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고, 특히 유전자검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

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 2명의 대상자가 ‘미리 질병을 알고 관리하

기 위해서’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유전자검사를 통해 질병의 위험을 예측할 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구성할 때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

한 항목이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미리 질병을 알고 관리하기 위해서’의 항목을 포함시킨다면 유

전자검사를 통한 대상자들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구(Haga et al., 2013; Morren et al., 2007)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인이 유전자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전자검사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중요할 것이

라 생각된다.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3명은 ‘나는 유전성 위험이 없

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술하여, 일부의 대상자들에게는 유전성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도 3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유전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유전자검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유전자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의학에서 유전자검사가 유전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

으며 대중들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지식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개인의 특성과 태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상담프

로그램의 적용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중들에게 유전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대학생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유전간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D시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530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자

료수집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유전지식의 평균점

수는 15.95±1.51이었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평균은 총점 30점 중 26.19±3.42점이며,

부정적 태도의 평균은 총점 35점 중 21.26±4.88이다. ‘유전자검사를 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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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32명(64.6%)이며,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도가 있는 대상자들은 의도가 없는 대상자에 비

해 유전지식의 평균이 16.11±1.40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t=3.452, p<0.001), 유전자검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6.596, p=0.00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검사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대중들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유전자검사의 의도에 따라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특성과 유전자검

사에 대한 태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인에

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이 간호대학생이므로 일반 대중과는 유전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미래의 의료소비자로서 대상자들이 유전자검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대중에 대한 유전지식을 확인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무한 실

정이므로 개개인의 유전지식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확인한 연구로서는 국내에서 최

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대상자들을 통한 반복 연구를 통해 유전자검사의 활용과 윤리적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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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Knowledge,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s Genetic

Testing of Nursing Students

Su Jin Hyun1, Sang Eun Jun2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of genetic knowledge, and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s genetic testing of nursing students. Total 53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means, t-test and ANOVA with SPSS 22.0. The participants' genetic knowledge

was 15.95±1.51,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genetic testing was 26.19±3.42,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genetic testing was 21.26±4.8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tic

knowledge (p<0.001) and attitude toward genetic testing according to their intention to

genetic testing (p=0.006, p=0.001). The participants with the intention of genetic testing

showed higher levels of genetic knowledge (t=3.452, p<0.001) an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genetic testing (t=6.596, p=0.006) than those without the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dividualized counseling program considering persons‘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to promote an accurate knowledge and a positive attitude of

genetic testing in the application of genetic testing.

Keywords : Nursing students, Genetic knowledge, Genetic testing, Attitude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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